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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2006년 매출 3조원 목표
건설공사 수주액 4조7000억원으로 확대 … 중동․동남아 중점개척

SK건설이 2006년 수주 4조7000억원, 매출 3조4000억원 목표를 달성키로 했다.

SK건설 손관호 사장은 1월16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2006년에는 어느 특정사업 분야에 주력하기보다는 

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업의 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SK건설은 2005년 수주 4조5300억원, 매출 2조6000억원, 경상이익 1400억원을 거둔데 이어 2006년에는 수주 

4조7100억원, 매출 3조4000억원, 경상이익 18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삼고 영업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토목부문에서는 턴키부문 1위를 목표로 수주 1조700억원, 매출 5300억원을 달성하고, 플랜트 부문은 중동․

중국․동남아 등을 기반으로 수주 1조9000억원, 매출 1조4500억원의 실적을 올릴 방침이다.

건축부문은 <SK뷰> 브랜드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19개 사업장에서 9869가구를 분양해 수주 1조7000억원, 

매출 1조40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해외부문에서는 기존의 쿠웨이트․타이․멕시코 외에 2006년 중국․베트남․인디아․카자흐스탄 등지로 수

주 사업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에는 현지법인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손관호 사장은 “기술수준 향상과 마케팅 강화, 고객만족 경영을 바탕으로 하되 문화․가치․시스템․업무처

리 분야에 있어 일류가 돼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앞으로 3년간 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K건설은 이를 위해 2006년 <변화 추진실>을 따로 설치하기도 했다.

손관호 사장은 “2005년에는 토목․플랜트․건축 등 모든 분야가 수주․매출․유동성 측면에서 뛰어난 성장

을 했다”며 “2006년에도 2005년 이상의 실적을 올려 반짝 성장이 아님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손관호 사장은 “2006년은 SK건설이 업계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최대 전환점”이라며 “아직 본격적인 논

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어느 수준에 오르면 기업공개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신용정보는 1월16일 SK건설의 기업어음 단기등급을 <A3>에서 <A3+>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신용정보는 “안정적인 공사 잔량, 연이은 해외 대규모 플랜트 공사수주 성공, 재무구조 개선 추세, 낮은 

차입금 부담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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